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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관리, 언론 홍보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그룹 매니저 및 

이타스 대변인

자동차 산업에 수십 년 간 몸 담은 두 혁신 기업의 파트너십은 이번 협약을 

통해 보다 공고해질 전망입니다.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소프트웨어 정의 

플랫폼과 포괄적인 I/O 역량이 이타스의 HiL 솔루션 개발 및 통합 전문성

과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테스트 역량이 탄생될 것입니다. 이러한 테스

트 역량은 전동화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(ADAS)을 중심으로 급격히 

진화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입니다.

양측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둘 합작법인의 지분을 50%씩 갖게 

됩니다. 합작법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이며, 50명의 

직원을 고용하되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.

프리트헬름 피카르트(Friedhelm Pickhard) 이타스 이사회 회장은 “ECU 및 

센서 등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및 검증을 개선하여 현재와 미

래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이번 합작법인 설

립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.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

컴포넌트 포트폴리오와 이 기업의 강력한 브랜드, 고품질 제품 및 문화적 

유사성을 볼 때,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우리와 매우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

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”라고 언급하였습니다.

이타스와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선통합 HiL 시스템을 공동 설계, 제작 및 서비스하기 위한 협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두 회사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

ECU 및 센서 등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와 검증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입니다.

또한 에릭 스타크로프(Eric Starkloff) 내쇼날인스트루먼트 회장이자 최고

운영책임자는 “두 기업의 훌륭한 역량, 분야별 전문성 및 세계적인 발자취

를 바탕으로 내쇼날인스트루먼트는 자동차 부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

고 고객의 개발 과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라며, “파트너십 실현

을 위해 대단한 진전을 이루어낸 두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

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.”라고 덧붙였습니다.

합작법인은 효율적인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고객이 설계 사이클, 테스트 

소요 시간 및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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